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3월 6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l 묵상기도 / 각  자
l 기    원 / 인도자
l 신앙고백 / 사도신경
l 경배찬송 / 새280장(통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l 기    도 / 가족 중에서
l 성경봉독 / “출 26:1-8”(구약p.121) / 가족 중에서
l 말    씀 / “성막을 덮는 네 겹의 막”/인도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성막을 덮는 막은 모두 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
니다. 첫 번째는 가는 베 실로 짠 고운 막이었고, 두 번째는 염소 털로 만든 막이었
으며,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막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
달의 가죽으로 만든 겉덮개였습니다. 이 네 겹으로 덮인 막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
징함과 동시에 지상 교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등을 보여 주고 있는데, 본
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성막의 의미입니다.
  먼저 성막을 덮는 막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법궤를 모시는 성막이 지니는 의미
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법궤를 보관하는 성막이 건물이 아닌 하나의 텐트
였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장막’의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정착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
령에 따라 진행하였고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법궤를 모시는 성막 역시 이동하기 쉬
운 ‘텐트’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영적 교회 역시 한  
곳에 머무르는 고정 관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해 이리저리 이
동하는 이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머무르려는 안이한 생각의 교회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안주하려는 성도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만일 움직이
려 하지 않고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안주하려 한다면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성도에
게 하나님은 초대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의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듯이 
이동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2. 성막을 덮는 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막을 덮는 막에 관해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 봅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
막은 모두 네 겹의 막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네 겹의 막은 각각 그리스도의 여
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 줍니다. 
 1) 가늘게 꼰 베 실로 짠 내부 덮는 막, 맨 처음 드리워진 내부 덮는 막의 재료는
성결, 평안 또는 아름다움과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냅니
다. 즉 우리 주님의 성품은 이처럼 지극히 거룩하였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2) 염소 털로 만든 두 번째 덮는 막, 염소 털 가죽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것
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부드러운 성품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낙담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위
로자이십니다. 
 3)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세 번째 막, 붉은 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피
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대속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
신 어린양이었습니다. 
 4)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겉, 덮개 맨 위를 덮은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뜨거운 햇
빛과 강풍 그리고 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썩지도 파순되지도 않는 해달의 
가죽은 이러한 모진 환경을 잘 이겨내는 질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 역
시 사탄의 유혹과 대적자들의 음모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당하셨지만, 결
코 패하거나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승리자이셨습니다. 
 
 3. 연합하여 하나의 막을 이루는 금고리입니다.
  성막을 덮는 막은 각각 5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서로 꿰매어 두 개로 늘어뜨려
진 막을 만든 후에 금고리들로 연결하여 하나의 막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도의 몸 된 지체인 성도들 역시 육체는 각각 분리되어 있어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
회를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
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알맞게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거룩한 한 성전’으
로 장성해 가야 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시기심과 
험담 그리고 고집과 분쟁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질 때 교회는 성립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덮개 여러 개가 모여 성막을 보호하는 하나의 막을 이루
었듯이, 성도들 역시 뜻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 교회
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데 서로 간의 잘못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면 교회는 산산
조각이 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헐뜯기 보다는 용서하고 분쟁하기보
다는 사랑하여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를 감싸 줌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
도와 함께 ‘모으는 자’,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될지언정 ‘헤치는 자’ 즉 교회를 파괴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l 기    도 / 가족 중에서   
l 파송찬송 / 새283장(통18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l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1. 금주 수요일(3월 9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3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  


